
제2편 증명 

제1장 총칙 

제211조 채권자는 채무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며, 채무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212조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은 소송에 관련되거나 소송의 결과로 인한 

것이거나 수락할 수 있는 사실이어야 한다. 

 

제213조 판사는 법원외부에서 취득한 개인적인 정보에 대하여 판결할 수 

없다. 

 

제214조 증명절차에 대한 규정은 재판에서 절대적으로 명령하지 아니하는 

한 위반하지 아니한다. 조사에 대하여 공표한 판결의 경우 판결문에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조사착수일자, 장소, 기간을 기재하고, 이 판결내용을 

판결낭독 시 참석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증명절차이행일자에 

대한 지정명령도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무효로 본다. 

기록보관소의 요청에 따라 2일 이내에 통지한다. 

 

제215조 법원은 증명절차에 대하여 명령한 바를 수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증명결과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결문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장 서면증거 

제1절 공문서 

제216조 공문서는 공무원 또는 공공서비스를 이행하는 자가 자신의 권한 및 

관할 하에 법적상황에 따라 자신이 담당하거나 관계인에게 취득한 바를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공문서에 공신력이 없는 경우 이 문서는 관계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하거나 지문을 찍은 경우 사문서로 규정할 수 있다. 

 

제217조 공문서는 모든 자가 자신의 업무의 한도 내에서 이행한 바를 

기재하거나 관계인이 직접 서명한 부분에 있어 모든 자에게 적용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다만, 법으로 지정한 방식으로 위조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218조 공문서원본이 존재하는 경우 그 사본은 서면으로 작성되거나 

사진인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원본에 상당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사본은 

당사자쌍방 중 일방이 효력에 대한 의심을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원본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경우 원본과 대조한다. 

 

제219조 공문서원본이 없는 경우 사본은 다음의 각 항에 따라 증거로 

채택된다: (ㄱ)공문서원본의 사본은 그 시행여부에 관계 없이 외관상 원본과 

일치한다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우 원본증거로 채택된다. 



(ㄴ)원본에서 취득한 공식사본은 원본과 동일한 증거르 채택된다. 그러나 이 

경우 각 관계인쌍방은 취득한 사본과 원본 간 대조를 요청할 수 있다. 

(ㄷ)공문서원본에서 취득한 공식사본에서 취득한 사실은 상황에 따라 참고의 

용도로 채택할 수 있다. 

 

제2절 사문서 

제220조 사문서는 서명한 자가 명백히 문서에 관련된 필체 또는 서명 또는 

직인 또는 지문에 대하여 부인하지 아니하는 한 서명한 자를 통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작성자의 상속인 또는 후계자는 사문서에 관련된 필체 또는 

서명 또는 직인 또는 지문이 자신에게 권리를 제공한 자, 사문서를 통하여 

대항할 수 있는자, 사문서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자의 것이 

아님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일치여부에 대하여 인지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맹세할 수 있다. 필체 또는 서명 또는 직인 또는 지문에 대한 상속인 또는 

후계자의 부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221조 사문서는 문서의 고정일자 이후에 한하여 제3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문서의 고정일자는 다음과 같다: (ㄱ)문서가 관련기록에 등록된 

일자부터 

(ㄴ)문서의 내용이 일자를 부기한 다른 문서에서 증명된 일자부터 

(ㄷ)관할공무원이 문서에 검인을 찍은 일자부터 

(ㄹ)문서에 대하여 그 필체 또는 서명 또는 지문을 통하여 영향력이 있는 자 



중 1인이 사망한 일자 또는 이 관계인이 지병을 이유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지문, 직인을 찍는 것이 불가능한 일자부터 

(ㅁ)이전에 작성한 문서에 결정적일 수 있는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일자부터 

그러나 판사는 상황에 따라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2조 서명한 서신은 증명에 있어 사문서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전보, 

텔렉스(telex)통신, 팩스도 발송자가 서명한 그 원본이 발송장소에 있는 

경우 사문서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전보, 통신은 다르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원본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원본이 사라진 경우 그 사본은 참고용으로만 

인정될 수 있다. 

 

제223조 상업장부에 명시한 모든 내용의 경우 판사가 쌍방 중 일방에게 

장부에 명시한 부분 중 증명될 수 있는 부분의 효력에 대한 맹세를 시킨 

경우에 한하여 상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또한 

상업장부는 이 상인들에게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그러나 장부가 모두 

연계되어 있는 경우 장부 중 자신을 위한 증거를 도출하고자 하는 자는 

장부에 명시한 내용을 분할하거나 자신의 주장과 상반되는 부분을 삭제할 

수 없다. 

 

제224조 2인의 상인이 연루된 장부에 포함된 기록이 다른 경우 판사는 



소송의 상황에 따라 상반된 증거에서 상호 상반되는 부분에 대하여 

지정하거나 하나의 증거를 채택할 수 있다. 

 

제225조 소송당사자인 상인2인 중 1인이 상대측의 장부를 증거로 요청하고 

장부에 기재된 내용을 사전에 제출한 경우 판사는 상대측이 합당한 이유 

없이 장부제시를 거부한 경우 장부내용제시를 요청한 소송당사자에게 

자신의 주장의 사실여부에 대한 맹세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6조 가계장부와 문서는 이를 작성한 자를 위한 증거로 채택될 수 

없으나 다음의 두 경우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1)문서에 명백히 채무를 

지급한 사실이 기재된 경우 

(2)문서에 기재한 바를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채무에 대한 권리를 

증명한 자에게 있어 문서가 채권을 대신하도록 한 사실이 기재된 경우 

 

제227조 채무자의 채무면제를 기재한 채권에 대한 검인은 채권자가 사실의 

반대를 증명할 때까지 채권자에 대하여도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는 검인에 

일자를 부기하지 아니하거나 서명이 없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제3절 소송당사자의 보관 중인 문서제출의무요청 

제228조 소송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상대측이 소유한, 소송에 관련한 모든 

문서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법을 통하여 문서제출 및 인도요청이 가능한 



경우 

(2)해당문서가 소송당사자와 상대측 간 공동문서인 경우. 소송당사자쌍방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쌍방의 공동의무와 권리에 대하여 명시한 

문서는 공동문서로 본다. 

(3)소송의 모든 단계에서 소송당사자가 참고하여야 하는 문서인 경우 

문서제출요청서에는 다음의 각 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지정한 문서의 

특성 

(2)문서 중 설명가능한 부분의 내용 

(3)입증하고자 하는 사실 

(4)소송당사자가 문서를 보관 중임을 입증하는 증거와 정황 

(5)소송당사자의 문서제출요청 

상기 명시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요청은 수락하지 아니한다. 

 

제229조 요청인이 자신의 요청을 증명하고 그 상대측이 자신이 문서를 

보관하였거나 은닉하였음을 인정한 경우 법원은 즉시 또는 지정한 가까운 

일자에 문서제출을 명한다. 상대측이 문서보관사실을 부인하고 요청인이 

자신의 요청에 대한 충분한 증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문서보관을 부인한 

자에게 상대측의 해당문서에 대한 증거제시를 방해하기 위하여 문서를 

소유하였거나 문서보관사실을 인지하였거나 문서를 은닉하였거나 문서찾는 

작업을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맹세하도록 한다. 

 



제230조 상대측이 법원이 지정한 일자에 문서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상기 

명시한 맹세를 거부하는 경우 문서제시를 요청한 소송당사자가 제출한 

해당문서의 사본은 문서의 원본과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문서제시를 

요청한 소송당사자가 문서의 사본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문서의 형태 

또는 내용에 대한 그의 진술을 참고할 수 있다. 

 

제231조 소송당사자가 보관중인 문서를 제출하여 소송에서 증거로 채택된 

경우 그 사본을 소송파일에 보관하고, 기록보관소가 사본에 원본과의 

일치사실을 기재한 후에 한하여 상대측의 동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법원의 서면허가를 취득한 후 제출한 문서를 회수할 수 있다.  

 

제232조 법원 또는 항소법원은 소송진행 중 전 조에서 명시한 규정과 

상황을 준수하여 제3자에게 보관 중인 소송에 관한 문서제출을 요청하여 

제3자를 참여시킬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제233조 어떠한 물품을 보유 및 보관한 모든 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의 권리에 대하여 결정하는데 있어 물품조사가 필요한 경우 

물품을 제시하여야 한다. 증서 또는 그 밖의 문서에 관한 명령의 경우 

판사는 관계인에게 문서제시를 명하고 필요한 경우 재판부에 문서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판사는 물품을 소유한 자가 합법적인 이익에 따라 

물품제시를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품제시명령공표를 거부할 수 있다. 



물품은 제시요청 시 판사가 다른 장소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한 보관 

장소에서 제시한다. 물품제시요청인은 사전에 이에 관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사는 물품을 소유한 자에게 물품제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증하여주기 위하여 물품제시 시 보증금지급을 명할 수 있다. 

 

제4절 문서의 효력에 대한 증명 

제234조 법원은 지워진 부분, 삭제, 첨가와 문서에 발생한 그 밖의 결함으로 

인하여 증명에 있어 문서가치의 하락 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평가한다. 

법원심리 시 문서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발행한 직원 또는 작성한 자에게 불분명한 부분에 

대한 명백한 표현을 명할 수 있다. 

 

제235조 문서에 대한 증거를 제시한 자 또는 그의 후계자 및 대리인이 

작성자의 필체 또는 서명 또는 직인 또는 지문을 부인하는 경우 부인한 

자는 문서위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36조 문서위조에 대한 소송은 소송이 가능한 모든 경우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기록보관소에 위조의 모든 내용에 대하여 기재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는 무효로 본다. 위조를 

주장한 자는 위조증거와 증명이 필요한 조사절차에 대하여 명시한 

보고서제출의 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상대측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기각할 수 있다. 

 

제237조 위조를 주장한 자는 법원기록보관소에 자신이 보관 중인 위조된 

문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 해당문서가 법원 또는 서기의 보관 

하에 있는 경우 이 문서를 법원기록보관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38조 소송당사자가 위조를 주장한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조를 주장한 원고가 제출한 사본이 원본과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원고가 

해당문서의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문서의 형태 또는 내용에 관한 

그의 진술을 참고할 수 있다. 

 

제239조 위조된 문서가 소송당사자의 보관 하에 있는 경우 법원은 위조에 

관한 보고서를 열람한 후 즉각 경찰에 문서압수 및 조사와 기록보관소에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소송당사자가 문서인도를 거부하여 조사할 수 

없는 경우 문서는 없는 것으로 간주하나, 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차후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240조 조서에는 해당문서의 상태와 특성에 대하여 충분히 기재하고 

재판장과 서기와 소송당사자가 이에 서명한다. 또한 해당문서에 대하여도 

재판장과 서기가 서명하고 법원기록보관소에 보관한다. 

 



제241조 위조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고 소송사실과 관련문서가 법원이 

해당문서의 효력 또는 위조사실을 심리하는데 충분하지 아니하고, 

위조소송을 제기한 자가 보고서에 요청한 조사이행이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 

조사를 명한다. 

 

제242조 조사에 대한 결정문에는 법원이 조사를 수락한 사실과 관련절차에 

대하여 명시하고 그 내용은 다음의 각 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1인 또는 

3인의 전문가선임 

(2)조사이행일자와 시간지정 

(3)제240조에 명시한 방식에 따라 조사가 필요한 문서의 상태를 확인한 후 

기록보관소에 보관명령 

(4)재판부가 1인 이상의 판사로 구성되는 경우 조사이행을 위한 

법원판사1인파견 

 

제243조 기록보관소는 조사진행을 위하여 지정일자와 시간에 전문가를 판사 

앞에 출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제244조 소송당사자는 지정일자에 출석하여 자신이 보관 중인 대조문서를 

제출하고 이에 관하여 조정한 바에 대하여 합의한다. 증명하여야 하는 

소송당사자가 어떠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증명에 대한 그의 

권리는 소멸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대조를 위하여 제출한 문서는 



대조작업이 가능한 상태로 본다. 

 

제245조 문서의 효력에 대한 소송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판사가 지정한 

일자에 출석하여 대조작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참석을 

거부하는 경우 불참 하에 문서의 효력에 대하여 판결할 수 있다. 

 

제246조 필체 또는 서명 또는 날인 또는 지문은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의 고정적인 필체 또는 서명 또는 날인 또는 지문과 대조한다. 

 

제247조 다음의 각 항에 대하여는 소송당사자 간 합의 없이 대조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ㄱ)공문서에 관련한 필체 또는 서명 또는 날인 또는 지문 

(ㄴ)조사작업이 필요한 문서 중 소송당사자가 효력을 인정한 부분 

(ㄷ)판사 앞에서 작성하거나 찍은 필체 또는 서명 또는 지문 

 

제248조 법원은 소송당사자가 대조작업이 필요한 공문서를 가져올 수 없는 

경우 이를 보관하는 기관으로부터 문서를 가져오도록 명하거나 문서를 

운반하지 아니하고 전문가와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문서를 열람할 수 

있다. 

 

제249조 공문서를 기록보관소에 인도하는 경우 그 사본에 판사와 서기와 

원본을 인도한 직원이 서명한 때에는 사본은 원본을 대신한다. 문서원본을 



해당기관이 반환하는 경우 그 사본도 기록보관소에 반환하고 폐기한다.  

 

제250조 전문가와 소송당사자와 판사와 서기는 조사작업착수 이전에 

대조문서에 서명하고 이 사실을 조서에 기재한다. 

 

제251조 전문성에 관련하여 전문성에 관한 장에 명시한 규정을 준수한다. 

 

제252조 조사가 필요한 문서의 관련자로부터 문서 내 필체 또는 서명 또는 

날인 또는 지문에 대하여 증명하는 부분에 한하여서만 증인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증언에 관한 장에 명시한 규정을 준수한다. 

 

제253조 제241조를 통한 조사판결로 인하여 예비조치에 대하여 침해하지 

아니하고 시행이 가능한 문서의 효력을 중지한다. 

 

제254조 문서의 위조가 증명된 경우 법원은 해당문서와 관련문서의 사본을 

경찰에 발송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위조를 주장한 원고의 

기소권리소멸 또는 소송기각을 판결한 경우 원고에게 500리얄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고, 원고주장의 일부가 증명된 경우에는 원고에게 어떠한 

벌금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255조 위조가 증명된 피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조문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여 소송절차를 종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원은 원고가 

합법적인 이익을 위하여 요청한 때에는 해당문서압수 및 보관을 명할 수 

있다. 

 

제256조 법원은 상기 명시한 절차를 통하여 위조주장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문서의 상태 또는 소송의 상황을 통하여 명백히 문서가 

위조되었음이 드러난 경우 문서의 철회와 무효를 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문서위조사실이 드러난 상황 및 정황을 판결문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57조 법원이 문서의 효력 또는 철회 또는 문서효력증명에 대한 

권리소멸을 결정한 경우 그 즉시 소송에서 심리하거나 가까운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한다. 

 

제258조 사문서를 보관하는 자는 의무가 아닌 경우라도 이 문서를 증거로 

제시한 자와 소송에 참여하여 자신의 필체 또는 서명 또는 날인 또는 

지문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절차를 통한 본 소송으로 가능하다.  

피고가 출석하여 자신의 필체 또는 서명 또는 날인 또는 지문임을 인정하고 

법원이 이를 확인한 경우 원고는 모든 관련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피고가 

출석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피고의 불참 하에 필체 또는 서명 또는 날인 

또는 지문의 효력에 대하여 판결한 경우 이 판결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항소할 수 있다. 피고가 필체 또는 서명 또는 날인 또는 지문을 



부인하는 경우 위조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상기 명시한 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다. 

 

제259조 위조문서로 대항할 수 있는 자는 위조문서를 소유한 자와 

위조판결로 이로 인하여 혜택을 본 자와 일반소송절차에 따라 판결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법원은 이 소송과 판결에 대하여 심리하는 경우 

상기 명시한 규정을 준수한다. 

 

제3장 증인의 증언 

제260조 상품 외 다른 물품에 관련하여 처분가격이 5,000리얄을 

초과하거나 가격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법에서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서면을 통하여서만 그 존재여부를 증명할 수 

있다. 본 금액에 첨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관련비용이 5,000리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증명할 수 있다. 소송에 여러 건의 

비용으로 발생한 수 건의 청구가 포함되는 경우 청구금액이 5,000리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각 청구건에 대하여는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증명이 

가능하다. 이는 수 건의 총 청구금액이 5,000리얄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그러하다.  

 

제261조 다음의 각 항에 대하여는 해당금액이 5,000리얄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증명할 수 없다: (ㄱ)서면증거에 



기재된 바에 반하거나 이를 초과한 부분 

(ㄴ)요구된 내용이 서면을 통하여서만 증명될 수 있는 권리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 

(ㄷ)소송당사자1인이 5,000리얄 이상의 금액을 청구한 후 이 금액 이하의 

비용으로 청구내용을 변경한 경우 

 

제262조 전 조의 규정 외 다음의 경우 5,000리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거를 통하여 증명할 수 있다: (1)서면을 통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사실이 드러난 경우 

(2)서면증거취득에 방해가 되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요인이 발견된 경우 

(3)채권자가 자신과 관계 없는 다른 이유로 자신의 채권을 분실한 경우 

 

제263조 14세 미만의 자는 증언을 할 수 없다. 이 연령에 달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에 대한 맹세 없이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지각능력이 

없는 자와 형사판결을 통하여 증언자격이 소멸된 자도 증언을 할 수 없다. 

 

제264조 공무원과 공공서비스를 이행하는 자는 퇴직 후에도 법적으로 

공개되지 아니하거나 관할당국이 유포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에 관련하여 증언할 수 없다. 그러나 관할당국은 

법원 또는 소송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증언을 허가할 수 있다. 

 



제265조 변호사 또는 대리인 또는 의사 또는 그 밖의 업무 및 자격으로 

인하여 어떠한 사실 및 정보를 취득한 자는 해당업무를 종료하거나 

해당자격을 상실한 후에도 취득한 사실 및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범죄행위에 관련하여 언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나 상기 명시한 

자는 사실 및 정보관련자가 요청한 경우 관련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 사실 및 증거에 대한 증언을 할 수 있다. 

 

제266조 부부 중 1인은 이혼 후에도 배우자의 동의 없이 혼인 중 취득한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또는 부부 중 1인이 배우자에 대하여 자행한 범죄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67조 자녀를 위한 부모의 증언, 부모를 위한 자녀의 증언, 이혼 후에도 

배우자를 위한 부부 중 1인의 증언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후견 또는 

보호를 받는 자를 위한 후견인 또는 보호자의 증언, 피대리인을 위한 

대리인의 증언, 회사에 관한 사원의 증언, 보증을 받는 자의 채무에 관련한 

보증인의 증언도 효력이 없다. 

 

제268조 증인의 증언을 요청한 소송당사자는 증언이 가능한 경우 법원에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재판을 통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증언청취를 

요청한 자의 성명과 거주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은 진실규명에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증인의 증언을 통한 증명을 명할 수 있다. 

 

제269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청취를 통한 증언을 허용한다: (1)사망 

(2)친족관계 

(3)소송당사자가 증언에 대하여  합의하고, 법원이 이 합의를 수락한 경우 

이 합의문은 그 내용을 증명한 후 조서에 첨부한다. 

 

제270조 증인의 증언을 통한 사건증명에 대한 소송당사자의 허가 시 

당사자의 상대측은 동일한 방식으로 증언을 반박할 수 있다. 

 

제271조 법원은 직권으로 조사에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법을 통하여 증인의 

증언이 가능한 때에는 증인의 증언을 명할 수 있다. 또한  증인의 증언을 

명하는 모든 경우 조사에 증언청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자에게 

증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2조 증인의 증언을 명한 판결문에는 증명하고자 하는 모든 사실에 

대하여 기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효로 본다. 또한 판결문에는 

조사를 착수한 일자와 완료예상일자를 기재한다. 

 

제273조 조사는 법원에서 진행하고, 재판부가 1명 이상 수인의 판사로 

구성된 경우 1명의 판사를 파견하여 조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제274조 조사는 지정일자에 모든 증명과 반박에 대한 증언을 청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반박증언의 경우 방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증언을 청취한 일자와 동일한 기일에 청취한다. 조사를 다른 기일로 연기한 

경우 연기명령은 증인 중 출석하여야 하는 자에 대한 해당기일출석명령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원 또는 파견판사가 출석을 면제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75조 소송당사자1인이 조사기간 동안 기간연장을 요청한 경우 법원 또는 

파견판사는 즉각 이 요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해당결정은 조서에 기재한다. 

판사가 기간연장을 거부한 경우 구두요청을 통하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다. 

법원은 이 요청에 대하여 신속히 결정하고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항소할 수 없다. 

 

제276조 조사기간종료 후에는 소송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증언을 청취할 수 

없다. 

 

제277조 소송당사자가 증인을 데려오지 아니하거나 증인에게 지정기일에 

출석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 또는 파견판사는 조사완료까지의 기간이 

충분한 때에는 증인에게 다른 기일에 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제278조 증인이 소송당사자 또는 법원의 요청에 응답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 상황에 따라 소송당사자 또는 기록보관소는 증언청취지정일자로부터 

최소24시간 이전에 증인에게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긴급한 경우 이 기간을 단축하고 기록보관소는 증인에게 법원 또는 판사의 

출석명령을 전보로 통지한다. 

 

제279조 증인에게 적법하게 출석을 통지한 후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 또는 파견판사는 증인에게 200리얄의 벌금을 선고한다. 이 결정은 

조서에 기재하고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매우 긴급한 경우 법원 또는 

판사는 경찰을 통한 증인소환을 명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가 아닌 다른 

경우에는 증인에게 재차 출석을 통지하고 통지비용을 부담하도록 한다. 

그럼에도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하여 상기 명시한 

벌금액수의 배에 달하는 벌금을 선고한다. 법원 및 판사는 증인이 출석하여 

합리적인 사유를 표명한 경우에는 벌금을 경감하여 줄 수 있다. 

 

제280조 증인이 출석하여 적법한 사유 없이 맹세 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하는 경우 증인에게 상기 명시한 상황에 따라 1,000리얄 이하의 벌금을 

선고한다. 

 

제281조 소송당사자1인이 특정인을 지목하여 증언을 요청하고, 요청 시 

증언을 요청 받은 자가 법원에 출석한 경우 법원은 증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82조 소송당사자의 참석 하에 법원에서 증언을 청취한다. 증인에게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고 법원이 이에 대하여 납득한 경우 재판부를 

이동하도록 하여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재판부가 1인 이상의 판사로 

구성된 경우 판사1인을 파견하여 증언을 청취하도록 한다. 또한 

소송당사자도 증언청취 시 참석하도록 한다. 증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고 

판사와 서기는 이에 서명한다. 

 

제283조 말을 구사하는 능력이 없는 자가 글 또는 기호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표현이 가능한 할 수 있는 경우 증언을 할 수 있다. 

 

제284조 모든 증인은 소송당사자의 참석하에 개별적으로 증언을 하도록 

하고, 증언을 청취하지 아니하는 나머지 증인은 이에 참석하지 아니한다. 

법원은 증인의 증언 시 증인에게 자유로운 증언을 보장하여주기 위하여 

모든 소송당사자 또는 소송당사자1인을 재판정에서 나갈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85조 증인은 자신의 성명, 직책, 직업, 나이, 거주지에 대하여 언급하고 

소송당사자1인과 친척 또는 인척관계인 경우 친척 또는 인척관계여부와 

촌수와 소송당사자1인과 근무하는 경우 이 사실도 밝혀야 한다. 

 

제286조 증인은 사실만을 증언할 것을 맹세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증언은 무효로 본다. 또한 요청 시 증인의 종교방식에 따라 맹세하도록 

한다. 

 

제287조 법원은 증인에게 질문한다. 증인은 우선적으로 증언을 요청한 

소송당사자의 질문에 대답하고, 그 후 당사자의 상대측의 질문에 대답한다. 

증인이 증언하는 동안 소송당사자는 상대측 또는 증인의 증언 및 진술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8조 소송당사자가 증인심문을 종료한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증인에 

대하여 새로운 질문을 할 수 없다. 

 

제289조 재판장 또는 모든 재판관계인은 증인에게 조사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 

 

제290조 법원은 거짓이거나 소송내용과 관계 없다고 보는 경우 증인에 대한 

소송당사자1인의 질문요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모든 질문은 증인의 

증언청취기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91조 재판 시 증언은 구두로 진행한다. 소송의 특성상 허용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통하여서만 서면으로 증언을 청취할 수 있다. 

 



제292조 증인의 대답은 조서에 기재하고, 증인에게 낭독하고 시정이 필요한 

부분은 시정한 후 증인이 이에 서명한다. 증인이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사실과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한다. 

 

제293조 법원은 증인의 요청에 따라 증인에 대한 비용과 재판출석으로 

업무를 중단한 대가를 책정한다. 증인은 효력 있는 증인비용에 관한 

명령서의 사본을 증인소환을 요청한 소송당사자에게 제시한다. 

 

제294조 조사조서에는 다음의 각 항목을 기재한다: (ㄱ)조사일자, 조사시작 

및 종료장소와 시간과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소요된 기일 

(ㄴ)소송당사자성명, 직책, 종사업종, 거주지, 참석 및 불참석여부, 

소송당사자에게 공표된 명령 

(ㄷ)증인이 표명한 부분과 맹세 

(ㄹ)증인에 대한 질문과 질문자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반박과 각 질문에 

대한 증인의 대답 

(ㅁ)질문에 대한 대답을 낭독하고 재차 열람한 후 이에 대한 증인의 서명 

(ㅂ)요청 시 증인에 대한 비용책정결정 

(ㅅ)재판장 또는 파견판사와 서기의 서명 

 

제295조 판사의 참석 하에 조사를 이행하고, 법원에서는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법원에서 이행한 후 증언을 청취한 기일에 기소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소송당사자는 조사조서를 열람할 수 있다. 

 

제296조 조사종료 또는 조사완료지정일자경과 후 파견판사는 가까운 기일을 

지정하여 소송을 심리하여야 한다. 기록보관소는 이 사실을 불참한 

소송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제297조 재판부에 제기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 증인신청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고, 이 사안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관계인에게 증인의 증언청취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요청은 일반방식에 따라 임시사안담당판사에게 제기하며, 

요청에 관련한 모든 비용은 요청인이 부담한다. 필요한 경우 판사는 증인의 

증언으로 관련사안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경우 증인의 증언청취를 결정한다. 

이 경우 법원이 심리 시 증인의 증언을 통한 사건의 증명이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조서의 사본을 인도하고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다. 

증인을 요청한 당사자의 상대측은 소송의 심리 시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증인의 진술에 대한 증거채택 또는 증인의 증언청취요청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제4장 전제와 결정된 명령의 근거 

제1절 전제 

제298조 법에서 전제를 수립한 경우 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법적전제를 

수립한 자는 다른 방식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 또한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반대증거를 제시하여 이 전제를 반박할 수 있다. 

 

제299조 법적전제는 법에서 명시하지 아니하며, 판사는 소송상황에 따라 각 

전제를 채택하고 이에 대한 증거의 범위를 정한다.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 전제를 통한 증명이 가능하다. 

 

제2절 결정된 명령의 근거 

제300조 결정된 명령을 통하여 효력이 있는 판결은 그 근거를 토대로 하며, 

근거가 부족한 증거는 채택할 수 없다. 그러나 이 판결은 소송당사자 간 

발생한 분쟁에 한하여 근거를 토대로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직권으로 이 

근거를 채택할 수 있다. 

 

제301조 민사법원판사는 판결을 결정하고 이 결정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관련형사판결과 관련된다. 

 

제5장 자백과 소송당사자심문 

제1절 자백 

제302조 법적 자백은 소송당사자 또는 법원에서 그를 개인적으로 대리하는 

자가 소송이 제기된 법적사실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중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자백 시 자백한 자는 금치산자가 아닌 성인이고,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자이어야 한다. 그 외 자백한 자의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조건으로 



붙이지 아니한다.  

 

제303조 자백은 자백한 자의 결정적인 증거로 본다. 또한 자백한 자에 있어 

자백내용을 분리하지 아니하며, 자백한 자에게 불리한 사실은 취하고 유리한 

사실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실만을 채택한다. 그러나 자백이 

수건의 사실과 관련되고 해당사실에 대한 심리에서 다른 사실을 관여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자백내용을 분리한다. 

 

제304조 법적 자백 외 일반자백은 재판부에서 진행하지 아니하거나 

자백하는 사실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 외 다른 소송 시 재판부에서 진행한다. 

판사는 이 자백에 대하여 심리하고 일반증명절차에 따라 자백을 통하여 

해당사실을 증명한다. 

 

제2절 소송당사자심문 

제305조 법원은 소송당사자 중 참석한 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각 

당사자는 법정에 출석한 자신의 상대측에 대한 심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6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소송당사자의 상대측의 요청에 따라 

소송당사자에게 심문을 위하여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심문이 결정된 

자는 결정을 통하여 지정한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제307조 소송당사자가 무능력자 또는 능력상실자인 경우 그의 대리인을 

심문하고, 법원은 대리인과 당사자가 해당사안에 대하여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의 법적 대표자에게 

심문을 진행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심문하고자 하는 자는 소송에 관련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308조 법원은 소송에 있어 심문이 불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심문요청을 

기각할 수 있다. 

 

제309조 법원은 소송당사자에게 필요한 부분을 질문하고 당사자의 상대측이 

질문하고자 하는 바에 대하여도 질문한다. 질문한 일자와 동일한 기일에 

질문에 대하여 대답한다. 그러나 법원이 대답을 위한 기간을 별개로 허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10조 심문은 요청한 자에 대하여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나, 

심문을 요청한 자의 출석에 관계 없이 진행할 수도 있다. 

 

제311조 질문과 대답은 심문자에게 낭독하고 재판장과 서기와 심문자가 

이에 서명한 후 상세하고 정확하게 조서에 기재한다. 심문자가 대답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거부사실과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고, 법원은 

심리한 바에 따라 결정한다. 



 

제312조 소송당사자에게 심문에 참석할 수 없는 합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이동하여 심문을 진행하거나 재판부에서 1인을 파견하여 심문을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소송당사자가 합당한 사유 없이 심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답을 거부하는 경우 법원은 심리한 바에 따라 결정하고 

법적근거를 채택하여 심문을 결정한 사건을 심리하거나 가능한 경우 증인의 

증언과 전제를 통하여 증명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제6장 맹세 

제1절 결정적인 맹세 

제313조 결정적인 맹세는 소송당사자1인이 상대측에게 소송을 종결할 것을 

맹세하는 것을 말한다. 

 

제314조 각 소송당사자쌍방은 소송이 가능한 모든 경우 상대측에게 

결정적인 맹세를 할 수 있다. 판사는 소송당사자가 강압적으로 맹세한 경우 

맹세를 금하도록 할 수 있다. 맹세를 받은 자는 상대측에게 그에 대하여 

답하여야 하며 당사자쌍방 간 공동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고, 맹세를 받은 

자에 대한 개인적인 사실에 대한 맹세인 경우 맹세에 답하여서는 아니 된다. 

맹세하거나 맹세에 답하는 자는 상대측이 수락한 경우 이를 철회할 수 없다. 

 

제315조 공공질서 및 도덕에 반한 사실에 대하여는 결정적인 맹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맹세하는 사실은 맹세를 받는 자와 관련한 사실이어야 

한다. 맹세를 받는 자에 대한 개인적인 사실이 아닌 경우 자신이 인지한 

사실에 대하여서만 맹세한다. 

 

제316조 후견인 또는 보호자 또는 부재자의 대리인은 자신이 이행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하여 결정적인 맹세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인은 소송에 

있어 별도의 대리계약 없이 상대측에 대하여 결정적인 맹세를 하거나 

맹세를 수락하거나 이에 대하여 응답할 수 없다. 

 

제317조 상대측에게 맹세를 하는 자는 맹세하고자 하는 사실에 대하여 

정확히 밝혀야 하며, 명백히 맹세형식을 기재하여야 한다. 법원은 

소송당사자가 제시한 맹세형식을 맹세하고자 하는 사실에 대하여 명백하고 

정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수정할 수 있다.  

 

제318조 맹세를 받은 자가 수락 또는 소송에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 출석한 때에는 즉각 맹세를 진행하거나 상대측에게 

답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중단하는 것으로 본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맹세를 위한 일자를 지정할 수 있다. 맹세를 받는 

자가 불참한 경우 법원이 지정한 일자에 허가한 형식에 따라 출석을 

요청한다. 출석하고 합당한 사유 없이 맹세를 거부하는 경우 맹세는 

중단하는 것으로 본다.  



 

제319조 맹세를 받는자가 맹세에 대한 허가 또는 소송에 관련한 부분에 

있어 이의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맹세를 명하고 맹세형식을 

판결문내용에 기재한다. 이 내용은 직접 참석하지 아니한 소송당사자에게 

통지하며, 이 경우 전 조에 명시한 바를 준수한다. 

 

제320조 맹세를 받는 자에게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판부가 

이동하거나 판사1명을 파견하여 맹세를 진행하도록 한다. 

 

제321조 맹세는 맹세자가 “위대하신 알라께 맹세합니다” 라고 말하여 

시작하고 그 후 법원이 승인한 형식을 언급한다. 맹세하는 자가 요청한 경우 

그의 종교에 지정된 상황에 따라 맹세할 수 있다. 

 

제322조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의 경우 맹세하거나 맹세를 중단하는 때에는 

쓰는 법을 인지하지 못하나 알려진 기호를 인지한 경우에는 이 기호를 

이용하여 맹세하거나 맹세를 중단할 수 있다. 

 

제323조 맹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 재판장 또는 파견판사와 맹세자와 

서기가 이에 서명한다. 

 

제324조 결정적인 맹세로 인하여 해당사건 중 포기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포기한다. 소송당사자는 맹세하거나 이에 답한 상대측이 맹세한 후에는 

맹세의 거짓을 증명할 수 없다. 형사판결을 통하여 맹세의 거짓이 증명된 

경우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송당사자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거짓맹세로 인하여 판결이 선고된 자의 항소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325조 결정적인 맹세를 받은 후 맹세한 모든 자가 소송 중 상대측에 

답하지 아니하고 이를 포기하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판결한다. 이 맹세에 

답한 후 포기한 경우도 그러하다. 

 

제2절 추가적인 맹세 

제326조 추가적인 맹세는 법원이 직권으로 소송 또는 선고한 금액에 대한 

판결에 의거하여 소송당사자에게 이행하는 맹세를 말한다. 이 맹세를 

위하여는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법원이 추가적인 맹세를 이행한 

소송당사자는 상대측에게 이에 대하여 답할 수 없다. 

 

제327조 판사는 청구금액을 다른 방식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에게 청구금액지정에 대한 추가적인 맹세를 할 수 있다. 판사는 이 경우 

원고가 맹세를 통하여 동의한 금액의 최저한도를 정한다. 

 

제328조 추가적인 맹세에 대하여는 이 절에 명시한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의 제317조부터 32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장 조사 

제329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소송당사자1인의 요청에 따라 논쟁의 대상이 

되는 바에 대한 조사진행 또는 장소를 이동한 후 조사진행을 결정하거나 

판사1인을 파견하여 조사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상기 명시한 조사의 

결과를 소송당사자에게 공표한 경우 이 결과를 게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소송당사자에게 공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불참한 자를 위하여 

법원기록보관소를 통하여 최소24시간 이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법원은 

조서를 작성하고, 조사에 관련한 모든 업무를 기재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업무는 무효로 본다. 

 

제330조 법원 또는 파견판사는 이동 시 전문가1인을 선임하여 조사에 대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법원과 파견판사는 목격자의 증언을 청취할 수 

있으며, 법원서기를 통한 구두요청을 통하여 목격자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331조 재판부에 논쟁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흔적이 멸실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 자는 일반방식에 따라 긴급사안담당판사에게 이동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전 조에 명시한 규정을 고려한다. 

 

제332조 판사는 전 조에 명시한 경우 전문가를 파견하여 이동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맹세 없이 진술을 청취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이 경우 전문가의 

보고서와 업무에 대한 소송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기일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전문가에 관한 장에 명시한 규정을 준수한다. 

 

제8장 전문가 

제333조 법원은 필요 시 1인 또는 3인의 전문가파견을 결정할 수 있으며, 

결정문에는 다음의 각 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ㄱ)전문가의 임무와 

전문가에게 허가된 긴급조치 

(ㄴ)전문가비용과 보수를 위하여 법원금고에 예치하여야 하는 금액과 이 

금액을 예치할 의무가 있는 소송당사자와 예치하여야 하는 기간과 전문가가 

업무이행을 위한 비용으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 

(ㄷ)보고서제출기간 

(ㄹ)금고에 금액이 예치된 경우 소송진행을 위하여 사건의 지정기일과 

금액이 예치되지 아니한 경우 사건심리를 위한 가까운 다른 기일 

금액예치의 경우 소송당사자에게 제350조에 명시한 절차에 따라 전문가가 

보고서를 제출하였음을 통지하기 전에는 소송은 취소되지 아니한다. 

 

제334조 소송당사자가 1인 또는 3인의 전문가선임에 합의한 경우 법원은 

이 합의를 승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 다른 경우 법원이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를 선임한다. 직원인 전문가 중 1인을 선임하는 경우 

담당부서는 금액예치통지즉시 임무를 위임한 전문가를 선임하고 법원에 



선임사실을 통지한다. 전문가의 권리에 대하여는 제33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35조 금액을 예치할 의무가 있는 소송당사자 또는 나머지 소송당사자가 

금액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가는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원은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소송당사자가 밝힌 사유가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보는 경우 당사자의 지속적인 전문가선임결정요청에 대한 

권리소멸을 결정한다. 

 

제336조 금액예치 후 2일 이내에 기록보관소는 전문가에게 –등기로- 

소송파일에 보관된 문서를 열람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 또는 

소송당사자가 허가하지 아니하는 한 수령하지 아니한 문서는 제외한다. 또한 

전문가에게 선임결정문사본을 교부한다. 

 

제337조 전문가는 법원에 –소송당사자가 참석할 필요 없이- 정직성과 

성실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이행할 것을 맹세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문가의 업무는 무효로 본다. 

 

제338조 전문가는 기록보관소로부터 선임결정문사본을 수령한 일자 후 5일 

까지 자신의 임무수행의무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가를 선임한 부서장 

또는 판사는 전문가가 제시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는 경우 전문가의 



임무수행의무를 면제하여 줄 수 있다. 전문가가 사전에 임무수행의무를 면제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가를 파견한 

법원은 전문가에게 업무로 인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이자 없이 지급할 

것을 명하고 필요한 경우 배상을 선고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그 외에도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전문가에게 500리얄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벌금선고에 대하여는 어떠한 항소방식을 통하여도 항소할 수 없다. 법원은 

전문가가 제출한 사유가 합당한 경우에는 벌금을 면제하여 줄 수 있다. 

 

제339조 다음의 경우 전문가선임을 취소할 수 있다: (ㄱ)전문가가 

소송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척 또는 인척관계에 있거나 전문가 또는 그의 

배우자가 소송당사자 또는 그의 배우자와 소송 중에 있는 경우. 그러나 이 

소송이 전문가선임 후 선임취소를 목적으로 소송당사자 또는 그의 

배우자로부터 제기된 소송인 경우는 제외한다. 

(ㄴ)전문가가 개인적인 업무로 소송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거나 소송당사자의 사망 후 상속인으로 추정되거나 소송당사자의 

후견인 또는 보호자 또는 소송 중인 회사의 이사회임원과 4촌 이내의 친척 

또는 인척관계이며, 임원 또는 이사가 소송에 있어 개인적인 이익이 관련된 

경우  

(ㄷ)전문가 또는 그의 배우자 또는 친척 또는 인척 또는 그의 대리인 또는 

보호자 또는 후견인 또는 상속인이 진행 중인 소송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경우 



(ㄹ)전문가가 소송당사자와 근무하거나 대리업무를 이행하거나 동거하거나 

소송당사자로부터 선물을 수령하거나 전문가와 소송당사자 간 증오관계 

또는 우호관계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40조 전문가선임취소요청의 경우 취소요청인의 참석 하에 선임결정을 

공표한 경우 선임결정일자 후 3일 이내에,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문게시일자 후 3일 이내에 법원이 전문가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진행된다.  

 

제341조 전문가선임취소요청사유가 전 조에 명시한 기간경과 후 

발생하였거나 소송당사자가 상기 명시한 기간경과 전에는 취소사유에 

대하여 인지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시한 경우에는 

선임취소요청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342조 전문가선임 후 선임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소송당사자가 

선임한 특정전문가선임의 취소요청이 인정된다. 

 

제343조 전문가를 선임한 법원은 선임취소요청에 대하여 결정한다. 이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취소요청이 

기각된 경우 요청자에게 500리얄 이하의 벌금을 선고한다. 

 



제344조 전문가는 제336조에 명시한 위임 후 15일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기 

위한 일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소송당사자에게 업무개시일로부터 

최소7일 이전에 업무이행을 위한 제1의 집결장소와 일자와 시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상기 명시한 위임일자 후 최대3일 이내에 

업무착수를 결정문에 명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당사자에게 제1의 

집결일로부터 최소24시간 이전에 전보로 참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결정문에 즉각 업무착수와 전보를 통한 소송당사자의 

참석요청을 명시한다. 소송당사자에게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가의 

업무는 무효로 본다. 

 

제345조 전문가는 소송당사자에게 적법하게 참여를 요청하였음에도 

당사자가 불참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불참 하에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46조 전문가는 소송당사자의 진술과 의견을 청취한다. 소송당사자1인이 

지정일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전문가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문가가 업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업무이행이 지체된 경우 전문가는 법원에 당사자에 대하여 이 법의 

제67조에 명시한 처벌을 선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선고에 대하여는 

상기 명시한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또한 전문가는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맹세 없이- 참석한 소송당사자 또는 진술청취가 필요하다고 보는 

자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다. 전 항에 명시한 자가 참석을 통지하였음에도 



합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전문가의 요청에 따라 

불참한 자에 대하여 500리얄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법원은 불참한 

자가 차후 출석하여 합당한 사유를 밝힌 경우에는 벌금을 면제하여 줄 수 

있다. 

 

제347조 모든 정부부처와 기관, 공공위원회와 기관, 회사, 협동조합 또는 

개인시설은 법적 사유 없이 전문가파견결정에 따라 전문가가 기관이 보관 

중인 장부 또는 기록 또는 문서 또는 서류를 열람하는 행위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8조 전문가업무조서에는 소송당사자의 참석여부와 진술과 의견에 

대하여 기재하고 당사자에게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는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서명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사실을 조서에 기재한다. 또한 조서에는 전문가의 상세한 업무와 전문가가 

직권으로 또는 소송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진술을 청취한 자의 진술과 

이들의 서명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349조 전문가는 간결하고 자세하게 자신의 업무결과와 의견과 

업무이행방식에 대하여 기재한 후 서명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가가 3인인 경우 각 전문가는 자신의 의견을 기재한 보고서를 

개별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전문가의 의견과 그 사유를 하나의 



보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데 합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50조 전문가는 보고서와 업무조서와 자신이 수령한 모든 서류를 

기록보관소에 제출한다. 또한 전문가는 제출 후 24시간 이내에 

소송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제출사실을 통지한다. 

 

제351조 전문가가 전문가선임결정에서 지정한 기간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종료 전 자신이 이행한 업무와 임무를 완료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한 보고서를 기록보관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송심리지정기일에 

법원이 전문가의 보고서를 통하여 보고서제출지연사유가 합당하다고 보는 

경우 임무를 완료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기간을 허용한다. 그러나 

지연사유가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보는 경우 법원은 전문가에게 2,000리얄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임무를 완료하고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제3의 

전문가가 해당업무를 대신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추가기간을 허용하고 

전문가에게 (존재 시)배상과는 별개로 기록보관소로부터 수령한 금액반환을 

명한다. 전문가교체결정과 수령금액반환결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소송당사자의 과실로 보고서제출이 지연된 경우 소송당사자에게 

1,000리얄 이하의 벌금을 선고한다. 또한 전문가선임결정요청에 대한 

소송당사자의 권리는 소멸한다. 벌금선고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항소할 수 없다. 법원은 전문가 또는 소송당사자가 합당한 사유를 밝힌 

경우에는 벌금을 면제하여 줄 수 있다. 



 

제352조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보고서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지정한 

기일에 전문가출석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가는 자신의 견해와 사유를 밝힌다.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소송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소송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질문한다. 

 

제353조 법원은 전문가에게 업무를 재차 위임하여 업무에 드러난 과실 또는 

문제를 시정하거나 이를 발견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다른 1인 또는 

3인의 전문가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업무를 위임 받은 전문가는 

이전 전문가의 정보를 재차 숙지하여야 한다. 

 

제354조 법원은 전문가1인을 선임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기일에 

구두로 의견을 표명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은 조서에 기재한다. 

 

제355조 법원은 전문가의 의견을 기록하지 아니하더라도 참고할 수 있다. 

전문가의 의견과 다르게 판결한 경우 법원은 전문가의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수용하지 아니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 

 

제356조 전문가보수와 비용은 소송에 대한 판결공표즉시 전문가를 선임한 

법원판사의 신청서에 명시한 명령에 따라 결정한다. 보고서제출 후 3일 내 

전문가와 관계 없는 이유로 소송에 대한 판결이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 



판결과 별개로 전문가보수와 비용을 결정한다. 

 

제357조 전문가는 예치된 금액 중 자신에게 결정된 금액을 청구한다. 

비용결정명령에서 추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전문가선임을 요청한 소송당사자, 

또는 해당비용지급이 결정된 소송당사자가 부담한다. 

 

제358조 전문가와 각 소송당사자는 결정명령통지 후 8일 이내에 이 명령에 

대하여 불복신청할 수 있다. 

 

제359조 결정명령집행이 가능한 소송당사자의 불복신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나머지 소송당사자가 결정한 금액을 법원금고에 예치하여 

전문가가 청구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360조 불복신청은 기록보관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진행하고 

불복신청제기로 결정명령집행을 중단한다. 3일 간 기록보관소의 요청에 따라 

전문가와 소송당사자의 출석을 통지한 후 불복신청에 대하여 심리한다. 

이전에 소송비용지급의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판결한 경우 전문가선임을 

요청하고 비용지급을 선고 받지 아니한 자는 불복신청에서 제외된다. 

 

제361조 불복신청에 대하여 전문가보수의 삭감이 결정된 경우 소송당사자는 

이 결정으로 전문가에게 결정명령에 따라 청구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상대측에게 대항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상대측소송당사자의 

전문가에 대한 청구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